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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성의 역사 

1.1.1 편성의 기원 

직물을 짜는 “제직(製織)”기술은 아주 옛날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지만 편성물의 일종인 직유물(織紐物·braid)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

다고 추측된다. 

한편 “제편(製編·knit)”기술은 그로부터 훨씬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직기

술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편물의 원리가 기틀을 잡

게 된 것은 서기 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8-10

세기경에 “이집트” 고분과 북유럽 노르만족의 “바이킹”의 발굴된 “스프랭

(Sprang)”이라는 유물이다. 이 스프랭은 직물에서 편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

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단히 신축성이 있는 일종의 직물이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편물기술을 완성시킨 것은 “아라비아”의 사막에 살던 

유목민족일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2~3세기경에 비교적 정교한 아라비아의 샌

들(sandal)용 양말(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박물관 소장)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아라비아에서 손으로 뜬 편물을 만든 것으로 볼 때, 편물의 역사는 

아마도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여하튼 

“아라비아”의 수편(手編)기술은 고대 “이집트”에 전달되고, “스페인” 및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역사 속에서 13세기경부터 수편으로 양말을 “이탈리아”에서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5~16세기에 걸쳐 유럽 각지로 수편 양말제조기술이 전달되었

다. 15세기 중반인 “헨리 7세시대”의 영국에서는 수편 양말이 대유행하여 귀

족들의 상류사회에서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니트(knit)



란 말을 호스(hose·양말)에서 파생한 “호우저리(hosiery)”라고도 한다. 

그 후 100여년이 지난 1589년 영국의 목사인 William Lee는 가내업으로 집

에서 손으로 양말을 뜨고 있는 아내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고생을 덜어주

기 위하여 탄성편침(spring needle) 또는 비어드편침(bearded needle·spring-

bearded needle)을 발명하여 수동식 양말기(hand-driven hosiery machine)를 만들

므로서 편성의 기계화가 시작되었다 이 기계화가 시작되었다. 이 기계는 편

환(loop), 즉 “고리”를 가감할 수 있는 8게이지(gauge)의 횡편기(flat knitting 

machine)이었다. 

현재의 위편기(weft knitting machine)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니트의 역사상 획기적인 편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 아주 숙련된 기

술자라 할지라도 1분간에 100거리를 뜨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 기계는 600

고리를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수편양말제조업

자의 집단인 길드(guild)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계의 특허출원을 거절하였

으며, 길드에서는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하여 목사를 프랑스로 추방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객사하였다고 한다. 이때 사용되었던 탄성편침은 지금도 트리

코트(tricot), 풀 패션(full fashion)편기, 루프 힐(loop wheel)편기 등에 많이 이용

되고 있다. 

그 후 약 200년이 지난 1775년 영국의 Edmond Crane이 트리코트편기를 발

명하여 경편(warp knitting)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1849년에 영국

의 Mathew Townsend가 래치편침(latch needle)을 발명하여 편성기계 제작에 획

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이 니트의 기계화는 영국을 중심으

로 확대되었으며, 산업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개발 

및 발명한 주요 편직기와 발명자를 열거하면 표1-1과 같다. 

 



<표1-1> 주요 편직기의 시대적 발명 상황 

연 대 국 명 발 명 자 편기의 종류 편 침 

1589 영국 William Lee 수편 양말기 bearded needle 

1758 " J.Shrutt 리브 양말기 " 

1775 " Edmond Crane 경편기 트리코트 " 

1816 프랑스 T.Brunnel 원형 조편기 " 

1847 영국 Merol 품킨편기 " 

1849 " Mathew Townsend 원형 환편기 latch needle 

1855 " Redgate 라셀편기 " 

1863 미국 Isoac Wixom Lamb 횡편기 " 

1864 영국 William Cotton 풀 패션편기 bearded needle 

1879 " Bechman 밀라니스편기 " 

1886 독일 A.Byer 자동 횡편기 latch needle 

1890 영국 William Scott 자동 양말기 " 

1892 독일 Terrot사 자동 환편기 " 

1900 영국 Wildt사 양두 환편기 two-head needle

1900 " Stretton & Johnson 자동 리브편기 latch needle 

1912 " William Spiers 실린더 회전식 환편기 " 

1915 " R.W. Scott 펠트부착 양말기 " 

1920 " Wildt사 더블 실린더 양말기 " 

1946 " Ho Bourn사 F.N.T 경편기 pipe needle 

1950 " Scott William K식 자동양말기 latch needle 

1963 독일 Morat사 전자식 환편기 " 

1967 영국 Scott William 고속 자동양말기 "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간 산업혁명은 방적공업

이 주역이었는 데 비하여 니트는 비교적 관심밖의 존재라 할 수 있었으나 

그 후 편성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각종 편성기가 발명되었으며, 19세기 

중반부터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기본편기는 대부분 제작 가능하게 되었

다. 특히 래치편침의 발명으로 니트의 기계화가 쉽게 되어 래치편침을 사용

한 편성기가 오늘날 정체 편성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래치



편침의 발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1592년 최초로 포르투갈 사람에 의하여 손으로 뜬 양말이나 

장갑을 입수하게 되며, 손으로 뜨는 방법이 서양사람들을 통하여 보급되어 

1800년대에는 이러한 장갑 등이 시중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1870년

에는 서양 상인으로부터 소형 환편기인 양말기를 입수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4면 후인 1874년에는 이 기계를 모델로 하여 모조품을 만들어 냈

다. 

 

1.1.2 우리나라의 편성공업 

1.1.2.1 일정(日政)시대까지 

우리나라에 편성물이 언제, 어떤 경로를 밟아 들어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

지만 조선조 500년간의 쇄국정책으로 서양 문명의 도입이 늦어져 1780년경

에 중국 대륙을 통해 압록강을 건너 들어온 천주교 선교사에 의하여 양말류

가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되며, 1872년경에는 소량이나마 생산이 시작되자 단

시일내에 널리 보급되어 비교적 짧은 시일에 부녀자들의 손에 의하여 본격

적으로 수공업화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 수편양말기에 의한 생산이 시작된 것은 1910년대로 평양과 

서울에서 거의 동시에 기업화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으나 평양은 양말 주산

지로 발전하였고, 서울지방은 극히 부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편성제품의 공

장 생산화는 1870년대에 싹터 1910년대에 본격화하였고, 1919년경 개성의 송

고실업장(松高實業場)에서 최초로 미국제 자동양말기를 도입하므로서 시설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수편양말기는 자동양말기로 서서

히 대체되었다. 

8·15해방 전에는 물론 해방 후에도 중소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대형고장에서도 수편기계를 함께 돌렸으며, 자동식 기계로 대체된 수동식 기

계들은 영세공장이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평양지방에서는 양말기계 자동화

로 한때 침체했던 가내공업이 다시 번창하게 된 때도 있었다. 

내의편성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33년으로 평양에 설립된 조선메

리야스공장이 그 효시이며, 이후 곳곳에 편성공장이 설립되었다. 일제 말기

에는 남한에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내의 및 양말 편성공장이 속속 

등장하였다. 

또한 횡편(橫編·flat knitting)공업은 수편기에 의한 양말생산이 본격화한 

1910녀대를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싹이 트자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스웨터

(sweater), 터틀 넥 셔츠(turtle neck shirts　일어오 ‘도꾸리’ 셔츠) 등 횡편기제품

은 겨울용 옷으로 가장 애용되었다. 또한 방한용(防寒用)으로 총애를 받던 모

피와 같이 털이 있는, 소의 “시루”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실 스킨 패브릭

(seal skin fabric)은 만주 등지에 수출도 되어 상당히 규모가 큰 발전을 보지 

못한채 8·15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시절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편성시설은 송고실업장이 미국서 도입한 양

말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제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국내 최대의 종합 편성공장

인 삼공(三共)양말공장이 1915년경에 병설한 삼공기계제작소는 확장 발전하

여 수편양말기 제작은 물론 자동양말기도 생산하였으며, 양말 마무리기, 횡

편기, 실(seal skin) 편성기도 제작하였다. 그리고 삼공양말공장의 기계 증설, 

노후 기계의 교체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일부는 니트업계에도 공급되었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고의적 도발로 터진 중·일전쟁에 따라 1937

년에는 “섬유공업 설비 제한령”을, 다음해인 1938년에는 “조선공업조합령”을 

공포하여 우리의 섬유공업시설과 공업단체를 규제하므로서 한국인에 의한 

섬유공업시설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공업단체를 그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



해 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강압정책으로 편성공업계도 업체의 대대적 도

태와 더불어 시설면에서 큰 후퇴가 불가피하였다. 

표1-2를 보면 8·15해방 이전인 1941년말 현재, 즉 남북이 분단되기 전의 

전국 편성업체의 지방별 분포상태가 나와 있다. 표에서 위의 7개 지방은 합

계 466개 업체로서 메리야스공업조합 가입업체들이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도 적지 않았다고 하며, 아래에 열거된 지방은 조합도 없는 상태로 

짐작된다. 업체수가 가장 많은 평양은 163개 업체로서 조합에 가입된 업체만

도 전국 업체수의 33.8%를 차지하여 가장 편성업이 발달된 도시임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가 104개 업체로서 전국의 21.6%, 대구를 

포함한 경북이 19.9%를 자지하고 있다. 평양, 경기도, 경북의 3개 지방에 363

개 업체가 몰려있어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1-2> 전국 지방별 편성업체수 

                      (1941년말 현재) 

지 방 업 체 수 

경기도(서울포함) 104 

평  양 163 

경  북 96 

경  남 35 

함  남 19 

전  남 44 

전  북(군산) 5 

(이상은 메리야스공업조합 가입업체) 

충  남 1 

황  해 3 

평  북 6 

강  원 1 

함  북 5 

합  계 482 



<표1-3> 전국 편성시설 규모 

                         (1944년말 현재) 

편 성 기 대 수 

동력 내의편성기 138 

수동식 편성기 1,300 

수·자동양말기 2,176 

수동식 장갑기 2,348 

합  계 5,962 

 

표1-3을 보면 1944년 말, 즉 8·15해방 직전의 주요 편성기들의 시설규모

가 나와 있는데, 이들은 조합에 등록된 시설대수로서 수동식의 장갑기와 편

성기가 상당한 수량이 있으며, 양말기 등의 수동식 기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설규모나 생산량이 지역별로 집계된 통계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수로는 평양에 전국의 약 1/3이 몰려 있지만 생

산량은 7할(70%) 이상이 지금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며, 그것도 주

로 평양이 주 생산지였다고 한다. 

1.1.2.2  8·15광복과 6·25동란의 극복 

8·15해방을 맞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예기치 못했던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해방전 우리나라 니트공업 시설의 대부분이 북한에 소속되었고, 그 

대부분이 평양에 몰려 있었으므로 사실상 남한의 니트공업 시설은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38이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온 많은 난민들 중 니트시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지 않은 양말기와 약간의 환편

기를 반입하므로서 이들이 남한의 니트공업을 창건하는 데 주축이 되었다. 

더욱이 1947년부터 환편기, 양면편성기, 양말기 등의 국산화가 실현되어 대

전, 대구에서 상당량의 양산화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니트공업의 오늘을 이룬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표1-4> 6·25동란 직전 시설상황 

기 계 대 수 

동력 내의편성기 700여 

자동양말기 1,200여 

스동양말기 1,500여 

수동장갑기 1,500여 

합계 4,900여 

 

<표1-5> 6·25동란 직전 시설상황 

기 계 대 수 

양면환편기 1,329 

편면환편기 1,340 

양말기 8,686 

장갑기 2,419 

횡편기 1,597 

합계 15,371 

 

표1-4를 표1-3과 비교해 보면 6·25동란 직전인 1949년의 남한만의 시설이 

해방 직전인 1944년의 남북 총 시설대수보다도 약 1,000대가 적은 규모이지

만 니트공업시설의 75%가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는 겨우 25%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한의 해방 이후 발전상은 비약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6·25동란이 터지자 모든 생산활동이 일시 중단되고 섬유공업계도 

약 60%의 시설이 파괴되었으나 니트업계는 다행히 약20% 정도만 파괴되었

고, 상당수의 시설은 대구, 부산 등지로 피난하는 데 성공하여 새 정착지에

서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원료부족, 자금난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많은 피난민들의 각종 의류를 비롯한 생필품이 부족하였으므로 이에 따

른 시장 경기의 호황으로 생산활동은 활발하였으며 정부의 산업기계불에 의

한 시설확장과 현대화로 동란이 끝난 1953년의 시설규모는 표1-5와 같이 양

말기는 군수품의 수요증가와 내수시장의 호황으로 대폭 증설되는 등 전란 

중에도 모든 시설이 급증하면서 점차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자동화된 새 시

설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동란이 끝나자 미국 및 UN에 의한 적극적인 전재복구(戰災復舊) 원조와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의 격동에 따른 어려움속에서도 1950년대에는 생산시설이나 제품생산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나일론 스타킹(stocking)의 국산화, 국산 니트기계의 고성능

화, 최신 경편(warp knitting)시설의 도입으로 세계 조류와 소비 성향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를 이루어 나갔다. 

이와 같이 8·15광복에 뒤따른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6·25

동란의 재난을 겪으면서도 중소기업이 항상 지니고 있는 자금부족, 원료부족, 

각종 기료품부족과 정부시책이나 수요, 경기의 부침에 따른 시련을 겪으면서

도 니트업계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1.1.2.3 수출산업으로의 도약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공포하고, 

수출 제일주의로 모든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전 산업이 관민(官民)

합동으로 수출증대에 주력하게 되어 니트공업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점차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최신 생산시설의 증설,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

향상으로 표1-6, 표1-7과 같이 생산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해방 후 처

음으로 1963년부터 수출이 개시되어 트리코트(tricot), 라셀(raschel)의 경편지 

및 경편제품은 홍콩 등 동남아시장으로, 스웨터류는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표1-6> 니트공업의 시설규모 추이                                  

                                                              (단위 : 대) 

구 분 
1960 

(기준년도) 
1962 1963 1964 1965 1966 

경편 134 139 122 143 165 219 

기준년도 대비(%) (100) (97) (92) (107) (124) (195) 

횡편 1,524 1,746 1,408 3,488 2,992 5,586 

기준년도 대비(%) (100) (114) (93) (229) (197) (366) 

환편 4,446 5,921 4,854 6,948 6,249 7,065 

기준년도 대비(%) (100) (111) (109) (156) (141) (159) 

양말기 1,862 1,867 1,740 2,094 2,292 2,024 

기준년도 대비(%) (100) (100) (93) (107) (123) (108) 

 

<표1-7> 니트제품 수출초기 4년간의 실적 

                                                           (단위 : US$) 

구 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경편지(제품포함) 195,192 1,102,035 3,441,291 6,542,148 

스웨터류 144,000 1,921,009 4,808,067 14,821,904 

양말 60,089 157,167 489,783 1,255,833 

장갑 2,000 - 13,457 34,759 

니트 내의류 - 14,500 1,659,726 825,858 

합계 401,281 3,194,711 10,412,326 23,515,056 

 

원래 수출경험이 전혀 없어 수출에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의 해

외시장 개척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또한 그간 수입에만 의존하던 각종 

합성섬유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자 용기를 얻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

술향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며, 품질향상에도 주력하여 니트제품의 수출은 

비록 주문생산 방식이었으나 수출 개시이래 3년만인 1965년에 1,000만불을 



초과하고, 8년만인 1970년에는 1억 $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니트업계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시장의 경기가 부침

하는 데 따른 각종 애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거나, 수출이 급증하는 데 

따른 자금, 원료, 시설, 기능공 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관리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을 이겨내면서 수입자(Buyer)의 요구수준

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였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은 

낙오(落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번에 걸친 세계적 석유파동과 월남전이 끝나면

서 치솟은 중동 붐(boom)과 국내 건설경기의 호황은 기능공의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국제시장에서의 개발도상국의 추격, 수입문호 개방에 따라 개

도국에서 생산된 중저가품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고가품의 시장 범람, 우리의 

수출 급증에 따른 주요 수입국인 미국, 일본 등의 수입규제 강화에 설상가상

으로 섬유산업의 사양화론(斜陽化論)에 따른 지장 등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일본의 엔화절상에 따른 순풍을 타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표4-8과 같이 시설동행에서는 횡편기가 1972년에 약 34,000대까지 

급증하였고, 경편기도 1,000여대에 이르렀다. 

 

<표1-8> 주요 니트공업 시설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대) 

    년도 

시설 
1972 1976 1980 1986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환편기 15,077 16,183 14,871 12,580 10,284 11,517 7,679 7,362 7,362 7,331

횡편기 33,988 16,470 15,026 15,872 7,823 6,287 5,878 5,583 5,534 5,557

경편기 1,019 675 1,008 645 812 721 1,124 1,536 1,718 1,777

양말기 4,451 7,723 8,364 9,414 10,131 9,718 5,132 4,925 4,850 4,792

장갑기 825 2,851 3,816 4,138 6,102 8,762 11,699 13,341 13,077 13,094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스웨터 및 경편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과 노동

집약적인 시설의 자동화 시설로의 대체 등으로 급속하게 생산시설이 감소하

기 시작하였으며, 환편기도 1976년을 정점으로 하여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

였다. 업계는 노후시설을 폐기, 매각 또는 해외 이전하면서 자동화, 고급화된 

시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표1-9> 섬유수출 상위 10개 품목 변천상황 

 

 

이런 상황속에서도 표1-9를 보면 년도별로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수출실적 

중 상위 10개 품목이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니트업계의 생산품인 편물

제의류가 1972년과 1976년에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총액 60% 이내를 



나타내는 굵은 실선의 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편물제의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편지가 주 제품으로 되어있는 편직물(編織物))이 1972년에 10위를 보였다

가 1976년에는 경편지의 급감과 함께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편물

제의류는 1972년의 1억1,000만 ＄ 실적이 불과 4년후인 1976년에는 약 3배에 

가까운 3억1,500만 ＄의 수출실적을 올리며 건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2.4 전환기를 맞은 니트공업 

1980년대를 맞이하면서 79년 하반기부터 일기 시작한 국내외의 경기침체

와 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표면화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3D(Dirty, 

Difficult, Dangerous)현상을 호소하는 소리마저 들려오게 되자,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여 많은 노후시설을 줄이고 자동화시설로 대체하거나 해외로 이전하

기도 하고, 자금이 부족한 영세공장은 폐쇄하기도 하여 환편기나 횡편기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경편기는 대체로 7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

고, 양말기, 장갑기는 이들의 특수성과 국내외 건설업계의 호황에 따른 수요

증대로 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80년대 후반에 이르자 일본 엔화의 급상승과 올림픽경기로 우리나라는 유

사이래 처음 겪는 호황을 누려 편물제의류의 수출은 80년의 3억8,000만 

＄ 실적이 86년에는 18억5,600만 ＄로 무려 실적의 약 5배로 급증하였고, 90

년에는 23억5,700만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호황은 분야에 따라 2~4년간의 반짝경기로 끝나고, 1990년대에 들

어서면서 니트업계는 고임금, 3D현상에 의한 인력난, 사양사업론에 따른 각

종 푸대접, 수입개방에 따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중·저가품과 선진국으로

부터의 고급품의 수입급증, 미국, 일본과 같은 우리제품의 주요 해외시장의 

수입억제 등 안팎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난관을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니트업계는 표 1-9와 같이 편물제의류의 23억5,000만 ＄에 달하는 90년 실적

을 피크로 서서히 하향하고 있으나 97년에도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다행히 그간 10대 섬유수출품목에서 탈락했던 편직물이 90년에 3억3,600만 

＄ 수출로 7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97년에는 20억 ＄ 수출로 2위를 기록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표1-8에서도 환편기, 횡편기가 모두 90년 이후로 시설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편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

서 우리나라 니트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1-10과 표1-11을 보면 대

구·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니트업체가 횡편기를 제외한 각종 니트시설을 골

고루 보유하고 있어 섬유공업의 중심지임을 실감하게 한다. 

 

<표1-10> 업종별, 조합별 업체현황 

 

 



<표4-11> 지역별 시설현황 

 
 

<표4-12> 니트제품의 주요 국별, 품목별 수출실적 

 



이 두 표에서 각 업체별 평균 시설 규모를 보면 1998년의 경우 환편기 

23.5대, 횡편기 58.5대, 양말기 24.0대, 장갑기 17.2대, 경편기 19.7대로 규모의 

영세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 

표1-12는 니트제품의 품목별 주요 수입국의 수입금액 통계이며, 표1-13은 

수출되고 있는 편물제의류의 품목별, 소재별 수출실적이며, 이 표에는 편직

원단은 포함되어 있지않다. 이들 4개의 통계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니트업

계의 현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4-13> 편물제의류의 품목별, 소재별 수출현황 

 

 

우리 니트업계가 국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중저가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선진국의 고품질 및 고기

능성 제품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추격할 수 없어 우리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 보완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니트업계는 모방이나 주문생산, 

OEM(original-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과 같은 의

타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시설의 자동화, 컴퓨터화, 고속화, 정밀화를 이

루고, 제품의 고급화, 패션화, 공정의 합리화, 효율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

주적 고유의 기술과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선진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나 관련 단체

는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연구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도로 추진하

여 중소기업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